
* 일시 :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
* 장소 : 대구지회 사무실 
* 참석 : 한미화, 장영희 (지원 – 김현주, 김정미, 이수경, 장현정/ 참관 - 최보람)
* 기록 : 장영희

1. 앞풀이
①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/ 진은영 글 / 이수지 그림 / 초록귤(우리학교)
② 들꽃아이 / 임길택 글/ 김동성 그림/ 길벗어린이  
  
2. 운위전달 사항 (운위록 참고)
 - 토요일 지부 연수 : 텀블러, 회티 
- 6월 27일 토요일: 6월 달모임 (출판부 주관, 내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책 소개)
- 10월 24일 문학기행 : 나태주 문학관으로?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? 카톡으로 투표
- 책돌이 그림모으기 : 그림그려서 올리기
- 9월 19일 토요일 : 대구도서관 행사 예정
- 신입 출석 2/3 이상 확인 필요

3. 책 이야기
 - 7대 대표 작가들의 ‘작은 것들을 사랑하고 애정하는’ 성향이 비슷한 것 같다. 
 - <딱지 따먹기> 노래 가사에 백창우 선생님의 노래 
 -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서 읽은 시가 좋았다.
 - 어른이 쓴 아이들을 위한 시인데도 그 시절의 이야기,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다.
 - 사후에 나온 ‘산골아이’는 농촌 아이들의 이야기. 거창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심
 - 사북사건 이후 굉장히 무섭고 엄한 선생님이 회초리를 꺾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
었다는 게 너무 대단함
 -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가 떠올라 그리움, 진작 애정 표현할 걸 하는 후회
 - 아버지의 목숨으로 가족들이 살아간다는 시의 내용이 인상적
 - 임길택 선생님이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탄광촌 삶에 스며들어 동화되는 모습
 -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소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다
 - 현실은 너무 절절하지만 글로서는 담담하게 써서 읽으면서 회피하고 싶고, 외면하고 싶은 
마음이 들어 불편했다.
 - 산업화를 견인하기 위해 희생당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들
어 책 내용이 불편했다. 
 - <햇빛>, <완행버스>는 내용이 뭔가 밝고 마음이 편해 기억에 남았다. 
- 탄광마을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 같다. ‘슬픔은 슬픔으로 돕는다’ 
- 아이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시로 엮어낸 작가의 힘,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를 
- 어른이 우리말로 쉽게, 깊이 있게 쓴 작가의 힘이 느껴짐
- 내가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고생과 희생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내 모습이 

문득 오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- 우리말로 무해하게 쓴다는 것은 작가의 필력
- 시간과 상황에 따른 감정에 따라 같은 책이라도 다르게 느껴졌다.


